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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진실한 의미에서 가정생활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. 그러고도 이 사실
에 관심하지 아니합니다. 그러나 가정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의와 가
치가 있는 것인 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가정문제를 중대시 아니할 
수가 없게 됩니다. 가정생활의 불완전이란 것은 그 결과가 단순히 가정생활 그
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행의 남은 물결이 그대로 사회생활에까지 밀
려 점점 걷잡을 수 없는 큰 현상을 지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
사회가 남의 앞에서 떨쳐나지 못하고 남보다 기름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에
는 하나 둘이 아닌 여러가지 연유를 말하게 될 것이지마는 그 위에 무엇보다
도 사회의 기초를 지어 있는 이 '가정'의 모든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될 
것입니다. 새 사회를 만들자, 광명한 사회를 짓자 하는 것이 우리의 다시없는 
이상이라 할 것이면 먼저 그 근본적 방법인 점에서 새가정을 만들고 광명한 
가정을 지어야만 할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고 
광명하게 만드는 것일까? 이것이 우리의 긴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
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여기에는 인격문제, 교육문제, 경제문제, 
취미문제 등 여러가지 세분할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아 각
각 그 책임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만은 거듭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인줄 압니다. 
그런데 가정문제의 모든 책임이야 그 가정의 전원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마
는 그중에도 특별히 주부된 이가 가장 그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느니 만큼 
우리는 가정 문제를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주부된 이를 목표로 하지 않
을 수가 없습니다. 혹 세상이 가정주부의 지위와 그 사회적 가치를 잘못 인식
하여 남자에 대한 한개의 종속적 존재로만 말하는 이가 있으나 그는 결코 그
렇지 아니합니다. 만일 '조선'이라는 사회를 이천만이라는 개인 분자를 떠나서 
생각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면 꼭 같은 이론으로 사백오십만이라는 가



정분자를 떠나서도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 물론입니다. 한 가정이 새롭고 광명
하고 정돈되고 기름지다고 하면 그것은 그 개인 그 가정만의 행복이 아니라 
그대로 조선사회 조선민족의 행복으로 볼 것입니다. 그렇거늘 어찌 주부의 지
위와 그 가치를 예사로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. 우리는 조선사회의 새로운 건설
을 꾀하는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동시에 이 가정문제라는 
것을 중대시하는 의미에서 이 [신가정]을 발간케 된 것입니다. 내용에 있어 가
정의 실제문제와 그 상식, 자녀의 교육과 그 방법 등 가정주부의 필수 지식을 
전하는 것이야 물론 그밖에도 각방면의 상식을 구비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
의도가 필경은 지식적, 실제적으로 가정을 항상시키려 하는 한 뜻에 있을 따름
입니다. 사회에 대한 본지 발행의 미충이 얼마만큼 클지 적을지는 우리의 지금 
점칠 일이 아니오, 다만 이 충심에서 주저없이 첫 발걸음을 내닫을 뿐입니다마
는 이에 임하여 만천하 여러분의 도움과 바로잡음이 끊이지 말아주시기를 삼
가 바랍니다.  
  


